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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지 않은 로또, 코인으로 환불해주고 현금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이거 사기

맞죠?"

지난 3일 약 17만명의 회원이 모인 투자사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다. 최근 복권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카드 대행사 또는 복권 수
탁사업자(동행복권) 등을 사칭해 결제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생겨나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동행복권은 카드 대행사 직원을 사칭해 당첨되지 않은 로또복권의 구매금액

"당첨 안 된 로또, 코인으로 드려요"…기막힌 사기 주
의보
입력2024.02.15. 오전 10:49

복권 구매금액 환불 안내 피싱 잇따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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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환급해준다는 안내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칭 업체는 피해자들이 로또 예상 번호 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것을 예측해,
낙첨된 로또복권 구매금액을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고 속이고 있
다. 비용을 환급해준다며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
다.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다. 당첨되지 않은 복
권이라도 구매금액 환급은 불가하다. 만약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거나 카드 결
제를 유도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또 복권위원회나 동행복권을 사칭한 사례도 있다. 자신을 복권위원회, 동행복권

직원이라 속이고 로또 예측 번호 사이트에서 결제 후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결제 금액을 코인으로 환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 피싱 사기 앱 다운로드 및 코
인 구매를 유도한 것이다.

이외에도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의 로고를 무단으로 악용한 경우도 있다. 불법

복권을 판매하는 사이트, 복권 당첨을 간절히 바라는 심리 등을 이용해 로또 당첨

예측 번호와 당첨 기원 부적 등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홍덕기 동행복권 대표는 "로또복권은 매회 각각 무작위 추첨이라 어떤 프로그램

으로도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없다"며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은 절대 개인에게

연락해 구매 및 환급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복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응하지 말고 바로 112나 동행복권 동행클린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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